
저자 김준희 피아니스트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

이대 박사과정과 샌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한국일보 콩쿠르, 삼익 콩쿠

르, 문화일보 콩쿠르, 리스트 국제 콩쿠르 등에 상위 입상했고 국내외서 30회 이상의 독주회와 협연, 

실내악 연주회를 가졌다. 방송 출연과 기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클래식 음악으로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소개했다. 학문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슈베르트의 소나타 D. 960, 삶과 죽음을 통한 

해석〉과 〈윤이상의 오라토리오 ‘연꽃 속의 진주여!’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 했다. 현재 국립

인천대 기초교육원서 기초교양교육을 담당하며, 경희대와 고려대서도 강의중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자인 김준희 피아니스트가 부처님 일대기를 

서양 클래식 음악으로 설명한 책을 펴냈다. 제목

은 〈클래식을 만난 붓다〉이다. 서양 고전 음악의 

선율서 찾은 불교라는 부제도 붙었다.   

클래식과 붓다? 얼핏 들으면 전혀 어울릴 것 같

지 않은 조합이다. 저자는 책 서두에서 이 궁금증

을 이렇게 해석한다. “음악이라는 언어는 음에 의

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상념, 혹은 지성에 어떤 심

상을 일깨워 준다는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 발자

크의 말처럼 한계가 없죠”라며 “즉 음악으로 표

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다는 의미

입니다. 종교는 현실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나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

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소망을 넘어서 삶과 죽

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형태가 없는 

음(音)으로 구성된 음악도 논리를 넘어서 직접적

인 감동을 줍니다.”라고.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예술로 해석되고 표현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자

는 붓다의 가르침이나 예술이나 특수하면서도 보

편적인 진리와 아름다움을 각각 나타내기에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모든 예술 중 가장 직접적 울림을 주며, 

인류의 보편적 감성을 공유하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해석한 가장 큰 이

유다. 클래식 음악 작품과 작곡가들의 에피소드

와 함께 붓다 삶의 큰 부분들을 함께 풀어보며 그 

접점을 찾았다.

서양 음악인 클래식에는 그들의 세계관과 사

상이 담겨 있다. 클래식 음악의 그 원류와 역사를 

살펴보면 개신교나 천주교인 이웃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 작곡자들도 

교회서 음악 활동을 했고, 주로 그 곳에서 연주된 

곡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클래식 

음악과 붓다의 생애를 함께 이야기 한다는 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역발상에 착안했다. 우리나라 

음악과 불교는 생각보다 그 연결 고리가 강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불교와 그 역사를 함께 해오면

서 우리의 전통 음악이 불교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 불교와 한국 전통음악이 잘 어울린다고 대

부분 생각하게 된다. 저자는 서양 음악도 충분히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데 천착한다. 마치 서양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글들 속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을 수 있

는 것처럼 말이다.          

책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님 탄생과 사문유관, 

출가, 고행, 깨달음, 입멸 등 부처님 일대기를 23

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저자가 각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서양 클래식 작곡가들

의 곡을 대비시켜 소개했다. 가령 출가 당시 모습

을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는 애칭을 가진 

〈샤콘느〉에 빗대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어느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출가의 삶을 선택한 싯닷

타는 이들에게 한 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이별’

을 안겨주었다. 그 이별이 가져다 준 슬픔과 고통

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이탈리

아의 작곡가 토마소 비탈리의 바이올린 독주곡 

〈샤콘느〉의 전반에는 슬픔의 정서가 담겨 있다. 

바로크 시대의 기본이 되는 통주저음을 기본으로 

화려한 음형들이 펼쳐지는 〈샤콘느〉는 특히 일정

한 화음 안에서 점점 고조되는 선율들로 마음을 

긁는 듯한 어떤 슬픔, 또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만 

같다”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부처님 출가에 한 곡

을 더 소개한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

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BWV 1004의 마지

막 곡인 〈샤콘느〉이다. 

영화 〈바이올린 플레이어〉의 마지막에 삽입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공감을 받은 곡이다. ‘영원

으로의 끝없는 비상’이라는 애칭곡인 이 곡은 비

탈리의 샤콘느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라고 저자

는 말한다.

“비탈리의 샤콘느는 슬픔의 정서를 있는 그대

로 직접적이고 애절하게 풀어냈다면, 바흐의 샤콘

느는 좀 더 대범하고 비장한 각오속에 절제된 모

습으로 승화시키죠. 이탈리아 낭만주의 작곡가 페

르치오 부조니의 피아노 편곡으로 바흐의 〈샤콘

느〉를 들으면 출가의 순간을 맞이한 싯닷타의 단

호함이 더욱더 뚜렷히 전해집니다.”라고 평한다.

저자는 싯닷타의 출가를 ‘이별의 아픔’과 새로

운 탄생을 위한 ‘고통의 감내’ 관점 두 가지 측면

에서 서로 다른 〈샤콘느〉 곡을 소개하고 있다. 음

악을 들으면서 ‘붓다’를 생각하고, ‘붓다’를 읽

으면서 음악을 듣게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

이다. 물론 불교에서의 ‘출가’를 꼭 슬프고 애잔

한 음악에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속세의 모든 욕망과 명예, 집

착을 모두 버리고 깨달음을 통해 대자유인이 되

어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출발점

에 선 출가자의 모습을 상상한 이들이라면 엘가

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나 베르디 오페라 아이

다의 ‘개선행진곡’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

이다. 음악은 감정의 예술이고, 작곡가와 연주가, 

청중 역시 감정을 통해 표현하고 듣기 때문에 해

석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이 가치를 발

하는 이유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연주 경험과 깊은 

학문적 사유를 바탕으로 붓다의 일대기를 클래식 

음악이라는 소재로 섬세하게 버무리고 해석해 불

교와 클래식 음악이라는 두 영역을 자유롭게 넘

나들며 음악이 다른 그 어느 예술보다 충분히 통

섭적임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책에는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을 ‘부처님 고행’에, 초전법륜을 모차르트 관악 

세레나데 Bb장조 〈그랑 파르티타〉 K361번에, 기

원정사를 슈베르트 ‘바위 위의 목동’ D965번에, 

열반을 리스트의 〈먹구름〉에, 마지막 입멸을 베

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Op 111번에 매칭 

시켜 소개했다.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진명 스님

(법련사 주지)은 추천사를 통해 “음악에 동서

양이  어디 따로 있겠냐만은, 살아가는 자연 환

경과 관습서 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저

자인 김준희는 그런 차이와 다툼을 넘어 음악으

로 동서양과 시공을 훌쩍 뛰어 넘어 붓다의 생

애서 바흐와 베토벤을 교감시키고, 현악기와 관

악기가 호흡을 맞춰 붓다가 스승을 찾아 떠나

는 고행길에 동행하게도, 존 케이지의 음악서 붓

다의 성도 전 선정을 마주하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이 책은 클래식 애호가들도 어렵고 낯선 불

교가 아닌 친근한 느낌의 붓다를 만나게 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 작품마다 QR코드도 만들어 놓아 책을 읽으

면서 바로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책세상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7~3/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5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김대현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적명을 말하다(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 청전스님 불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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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생애와 잘 어울리는 클래식 곡은?

부처님일생에 어울리는 클래식곡 소개

‘읽는 붓다’서 ‘듣는 붓다’  위한 안내서

인류보석과 같은 두 진리 함께 만나다

클래식을 만난 붓다 
김준희 지음

올리브그린 펴냄/1만 5천원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
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Ⅱ·Ⅲ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Ⅰ·Ⅱ·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Ⅱ·Ⅲ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Ⅰ·Ⅱ·Ⅲ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
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了義
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
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
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
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
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
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
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
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
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
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
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不許.


